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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우(진주) - 심연속으로

Cover Story

위기 헤쳐나가는 지혜 모으겠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민간 예술단체 운영에 대한 대내외적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우리 협회가 60년이 넘은 장대한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겪었던 어떤 어려움보다도 
커다란 고충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선 개선발전위원회를 구성
하여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커다란 위기를 헤쳐 나갈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빠른 
결단과 실행을 하려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당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앞으로의 변화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창의성을 
발견하고, 변화를 통해 더 나은 협회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
니다. 함께 변화하고, 고견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공유하며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향후 중요 현안과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월간 한국사진을 비롯한 여러 채널을 통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회원님들이 협회와 사진예술에 보내주시는 커다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9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 수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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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家 - 자유와 평온의 길
손 석 윤(평창)

1차 전시일시 2023년 9월 23일(토) ~ 11월 30일(목)
1차 전시장소 월정사 성보박물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76)
1차 전시오픈 2023년 9월 23일(토) 오전11시

2차 전시일시 2023년 12월 1일(금) ~ 2024년 1월 30일(화)
2차 전시장소 KTX 진부(오대산)역  
전시작가 손석윤 010-3670-3554

©손석윤_	수행-적멸보궁	삼보일배

©손석윤_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손석윤_수행-비로봉	원족

이번 사진전은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출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월정사 출가학교의 순간들을 통해 불교의 평화와 깊은 가르침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월정사의 아름다운 자연과 출가학교 행자들의 수행을 사진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전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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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출가학교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오대산	오대성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에서	행자들이	교육을	받고	수행하는	공간
이다.	그곳에서	한	달간	속세를	벗어나	깨달음을	찾기	위해	떠나는	여
정을	사진으로	담아내어	“出家-자유와	평온의	길”이라는	주제로	불교
의	가르침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본	사진전은	단순한	사진들의	집합이	아니다.	각	사진은	출가학교에서
의	일상과	특별한	순간들을	담아냈다.	출가학교	내부와	외부에서의	수
행,	공부,	명상,	그리고	스님들과	행자들	사이의	유대감을	포착하고자	
했다.	이	사진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	평온한	분위기
를	공유하며,	그곳에서의	삶과	순간들을	공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전
달될	것이다.

사진전을	관람하시는	동안,	깨달음을	찾는	과정	속의	행자들의	밝아지
는	마음과	표정의	변화를	느끼고	체험하기를	바란다.	이	사진전은	오롯
이	불교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나누기	위한	작은	시도일	뿐이지만,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무수한	이야기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큰	보람이	될	
것이다.	

©손석윤_입산-교구장	스님,	학감스님	죽비전달

©손석윤_수행-전나무	숲길	삼보일배
©손석윤_수행-상원사	원족

©손석윤_하산-철야참회정진

©손석윤_수계-삭발

©손석윤_습의-청규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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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_id”
이 현 아(대구)

전시일정 2023년 10월 3일(화) ~ 10월 9일(월)
전시장소  대덕문화전당 2전시실(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478)
전시오픈 2023년 10월 3일(화) 오후5시
전시작가 이현아

©이현아_id_03 ©이현아_id_17

©이현아_id_01 ©이현아_id_02_영혼의	갈구

©이현아_id_04 ©이현아_id_08_내면의	꿈

전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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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장에	갇힌	새는	언제나	비상을	꿈꾸며	자유를	갈구하는	것	같다.	인간	
역시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원초적	본능인	“이드_id”가	끊임없이	자유롭
게	날아오르기를	갈망한다.	
어쩌면	자신이	스스로	만든	틀	속에	갇혀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안주하며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작은	틀에서	벗어나	더	높이	더	멀리	날
고픈	욕망에	꿈틀거린다.	그러나	현실은	나	자신을	억압하고	합리화시키
며	무관심으로	사는	동안	균형	잡힌	퍼스낼리티(Personality)를	형성하

기	위해서	수많은	갈등과	불안으로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내	안의	“이드_id”는	여성적인	아름다움,	심리적	가치관,	도덕적	
양심에	떠밀려	다시	깊은	수면	속에	빠지곤	한다.	더군다나	본능	앞에서	
누구나가	언어적	표현으로는	솔직하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는	냉소적이고	
비난이	두려워	외면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기도	하다.	이에	리비도의	영
향을	받는	“이드_id”를	드러내어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시간으로	노
출시키려	한다.

이번	작업은	가시화된	나의	이면	뒤에	내재하는	또	다른	“이드_id”가	숨	
쉬고	있음을	자각하고		때로는	우회적으로	때로는	직설적인	형태로	정신
적인	영역까지	유형화시킴으로써	여성	내면에	저장해	두었던	본능을	솔
직하고	과감하게	표출하고	형상화	하였으며	여성성에	기인한	사회	통념
상	억압과	갈등,	그리고	이러한	속성을	깨뜨리고	초월하려는	시도와	현실
적	고통,	외로움,	충돌	등을	마네킹이라는	오브제를	통해	진솔하게	표현

하고자	했다.

정형화된	사고와	편견에서	벗어나	나만의	가치를	추구하며	현실과	내면
의	“이드_id”가	접점을	찾아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비상,	그리고	자신의	성
찰과	꿈꾸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응원하고자	한다.	

©이현아_id_12 ©이현아_id_11 ©이현아_id_09 ©이현아_id_13_마음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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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수 井華水, My Mother's Prayer
양 양 금(경기	광주)

전시일자 2023년 09월 19일(화) ~ 10월 06일(금) 3pm       
전시장소  김영섭사진화랑 (https://www.gallerykim.com)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2-18번지 3층
관람시간 11am~6pm (추석연휴와 월요일 휴관)
작가와의 대화 2023년 09월 19일(화) 4pm
전시작가 양양금 (010-3744-9201, yein55@naver.com)

정화수(井華水)-어머니의 기도
귓가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린다.
동틀	무렵,	동네	우물에서	첫	물을	길어와	부뚜막에	정화수를	떠	놓고	가족의	안녕
과	행복을	기원하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늘	집안의	새벽을	환하게	열어주었다.

혹여	자식들	중	누군가가	병들어	앓아눕기라도	하는	날이면,	어머니는	더욱	일찍
이	준비한	정화수	한	사발을	마당	장독대에	올려놓고,	두	손이	닳도록	빌며	기도하
셨다.	그	소리는	더욱	애절하게	하늘을	향해	퍼지는	것	같았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의	정화수(井華水)가	자꾸	떠오르며,	자식을	위해	늘	간절했던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	여섯	남매의	삶에	커다란	힘이었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먹
먹해	진다.

낮에는	몸이	부서지도록	힘들게	일하시고,	저녁이	되면	쩍쩍	갈라진	손바닥과	손
가락의	통증을	잊기	위해	촛농	한	방울	한	방울로	벌어진	살과	살의	틈을	이으셨
다.	그리고는	늦은	시간까지도	떨어진	옷과	양말을	바느질하며	자식들을	따뜻하게	
입히셨던	어머니!

연약하지만,	여섯	남매를	위해서는	온갖	세파(世波)를	헤치며	굳건한	바다처럼	사
셨던	사람,	오로지	자식만이	전부이고	희망이셨던	그녀,	내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
금의	나를	돌아본다.	

©양양금_정화수-어머니의	기도

©양양금_정화수-어머니의	기도

©양양금_정화수-어머니의	기도

©양양금_정화수-어머니의	기도

전시광고

   September  2023  HANKOOKSAJIN  45



어느새	나는	다	큰	삼남매의	자식을	두었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나이에	이르렀다.	이제야	어머니가	
걸어온	뒤안길을	마주하며	그녀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한다.

유난히도	바다를	좋아하셨던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품처럼	무한한	바닷가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난다.	내가	어렸을	적	어머니가	쓰셨던	하
얀색	막사발과	놉	바가지에	정화수(井華水)를	채우고,	눈보라	치는	바다	앞에서	어머니가	입었던	모
시	적삼과	버선도	펼쳐본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의	평안을	기원하고,	
자애와	헌신으로	사셨던	어머니의	향기를	여기로	불러온다.	

그리고	돌려	드릴	수	없는	나의	사랑과	기도로	어머니의	향기를	감싼다,	자식들	잘되기만을	바라시며	
명징(明澄)하게	살아온	어머니의	삶,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이	밀물과	썰물로	주고받으며	순환하는	자
연의	섭리(攝理)안에서	눈과	비	그리고	노을을	맞이하며	아직	못다	한	사모(思慕)의	정을	나눈다.	

©양양금_정화수-어머니의	기도

©양양금_정화수-어머니의	기도

©양양금	Mother-s	prayer	#03_76x51cm_Archival	Pigment	Print_2020 ©양양금_정화수-어머니의	기도

©양양금_Prayer	for	mother	#01_127x89cm_Archival	Pigment	Print_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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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재 문(이천)

바오밥 나무, 어린왕자, 안경원숭이 친숙하지만 너무나 멀리 있는 신비의 섬 마다가스카르 
그곳에 또 다른 신비를 찾아 마다가스카르를 찾는다. 사진가로서의 행복을 찾아서.

©정재문_신비의	섬	마다가스카르	‘칭기’#1 ©정재문_신비의	섬	마다가스카르	‘칭기’#2

©정재문_신비의	섬	마다가스카르	‘칭기’#6 ©정재문_신비의	섬	마다가스카르	‘칭기’#4

마다가스카르 베마라하 ‘칭기’ 국립공원
자연이 빚은 신비의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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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들이	칭기의	기슭	양쪽에서	지속적으로	솟아난다.

자연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에	나의	카메라	셔터는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사진촬영을	하는	나는	모든	시름을	잊게	된다.	
자연의	魂을	찾아	사진작품에	담고자	하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
다.	사진촬영할	때는	거기에	그냥	매료돼	그	순간만은	그냥	즐겁다.	

“사진은	가장	행복한	예술이다.”

언제	이곳을	다시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창작에	목마를	때	이	자리에	
내가	다시	찾을	날을	꿈꿔보며	나는	지금도	또	다른	자연의	魂을	찾아	
카메라를	메고	밖으로	나간다.

<UNESCO와	유산	글	일부	발췌>	https://heritage.unesco.or.kr

1927년과	1966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보호를	받고	
있으며,	199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마다가스카르	베마라하	칭기	통
합	보존지역의	대부분은	석회암	카르스트(limestone	karst)로	이루어
져	있다.	베마라하	칭기	국립공원은	석회암	고지대가	깍여서	만들어진	
인상적인	‘칭기(tsingy,	뾰족한	석회암	바위,	마다가스카르어로	발끝으
로	걷다는	의미)’	봉우리와	날카로운	석회암	바위들의	‘숲’과,	장엄한	마
남볼로(Manambolo)	강의	협곡,	경사진	언덕들,	높은	산봉우리들로	이
루어져	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숲,	호수,	맹그로브(mangrove)	습
지들은	희귀한	위기종	리머(lemur,	여우원숭이)와	새들의	서식지이다.

하남볼로(Hanambolo)	강	계곡에서	300~400m	위로	불쑥	솟아	있는	
절벽이	보호지역의	동쪽	경계를	이루며,	북쪽과	남쪽의	경계	사이는	수
십	㎞에	이른다.	서쪽	산기슭은	좀	더	부드럽게	솟아	있고,	보호지역의	
서쪽	전	지역은	서쪽으로	경사져	있는	둥근	작은	언덕들로	이루어진	고
원을	형성하고	있다.	북쪽에는	높낮이가	있는	언덕들과	석회암	돌출	부
분이	번갈아	가며	있다.	그에	반해	남쪽에는	광범위하게	산봉우리들이	
형성되어	있어	사람의	접근을	극도로	제한한다.	하남볼로	강	협곡은	이	
보존지역의	남쪽	끝을	이룬다.	계절적으로	잠시	생기는	간헐	하천과	영
구	하천	모두	서쪽으로	물이	빠지는	고원으로	흘러	들어가고,	수	많은	

©정재문_신비의	섬	마다가스카르	‘칭기’#3 ©정재문_신비의	섬	마다가스카르	‘칭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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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곤_협동이용원	-	경북	문경©우기곤_신라	이용실	제주 ©우기곤_영진	이용원	-	충남	부여

©우기곤_부영	이발소	-	경북	의성 ©우기곤_새마을	후생	이용소	-	강원도	태백

아버지를 따라나선 삼거리 이발관, 강렬하게 남은 향기로운 비누거품과 면도날을 다듬던 이발사의 
능숙한 손놀림이 나를 시간여행으로 이끈다. 어린시절 추억이 담긴 타임머신을 촬영했다.

내 아버지 찾던 그곳엔 허름한 그리움이...

삼거리 이발관
우 기 곤(청주)

©우기곤_평화	이발관	-	경북	영주 ©우기곤_경마	이발관	-	부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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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흐른다.	과거는	안타깝고	현재는	목마르며	이	모두를	잃은	미래는	삭막할	것이다.	
그것이	세월이다.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절이	인간의	망각	기능	탓으로	기억	속에	묻힌다면	
얼마나	우울한가.	그리움으로	애타는	현재의	삶도	마른	낙엽	같지	않을까.	
이	모두를	망각한	미래는	몹시	슬플	것이다.	

과거의	추억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자아를	찾고자	했다.	
이것이	2016년부터	전국에	산재한	폐교와	목욕탕을	찾아다니며	
유년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절박한	심정으로	작업하게	된	동기이다.	
시간이	영원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사진이	가진	가치로	대변하고	싶어서다.	

그리움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다가왔다.	우연히	아버지가	평생	드나드셨던	
이발관을	알게	되었고	내	아버지만이	아닌	이	시대	모든	아버지의	일생이	담긴	삶의	
흔적을	찾아	하나,	둘씩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물이	'삼거리	이발관'으로	탄생했다.

어느	길모퉁이에	세월을	품은	허름한	이발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발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함께	한	자리를	지킨	세월이	수십	년이다,	

추억	속으로	사라져	가는	이발관의	발자취를	기록과	저장이라는	단순하고	
정체된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싶다.	비록	사라질지라도	역사	안에서	
역동적으로	기능하고	소통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우기곤_한일이용소	배부근	-	대구	서구

©우기곤_각화	이발소	-	윤광호	-	광주	각화동

©우기곤_한정이발관-	괴산	청안

©우기곤_예쁜	가위손	이용원	조성길	-	충북	청주

©우기곤_형제	이발관	-	충북	보은 ©우기곤_화신	이발관	이종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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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시절	힘들게	했던	인연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리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고,	오늘	그	어떤	인연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에	항상	함께하는	인연을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1.	線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라는	끈으로	연결됩니다.
©김옥진_線	1 ©김옥진_形	3

©김옥진_面	3

©김옥진_線	4

©김옥진_線	3 ©김옥진_線	1

©김옥진_線	2

출발이 있으면 끝이 있다. 시작점과 끝점을 이은 것이 실선이라면 선들이 모여 면을 형성한다. 
그리고 마침내 면과 면이 조화되면 형체가 나타난다. 나의 사진 작업은 그 形을 찾아 오늘도 계속된다.

인연, 행복 그리고 그 시작점

線 面 形
김 옥 진(성남)

지상전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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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形				함께	만들어진	동질감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김옥진_形	2

©김옥진_形	1

2.	面			그	인연은	서로의	교감을	통해	동질감을	가져갑니다.

©김옥진_面	1

©김옥진_面	6

©김옥진_面	4

©김옥진_面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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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time in Q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지회(대구사진비엔날레 연계)

전시기간 23년 9월 21일(목) – 10월 27일(금)
전시장소 대구예술발전소 3층 미디어 팩토리 
관람정보 운영시간, 휴관일 등은 주최 측의 방침에 따름
참여작가 황혜경, 안영현, 김문영, 임영미, 정옥순, 이영숙, 이원희, 공진미, 권태화
큐레이터 사진가 양성철(대구산업정보대학 교수 역임, 대구사진비엔날레 운영위원장 역임) 

'서머타임	인	큐'는	참여작가들이	스스로	선정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교류하면서	자신의	주제를	시각화하는	워크숍이다.	작가들	사이의	만남
은	서로	다름과	같음을	공감하고	각자의	주제를	발전시키는	노정이다.	

장마와	무더위와	함께하는	대구에서	초여름부터	100여	일은	짧고도	불
안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뭔가를	이루었다는	자만보다	내일의	완성이	
예상되는	작업들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이	전시를	준비한다.

황혜경 ? 김문영 너로 인해 빛을 보다.

안영현 탄생
정옥순 In the mood for young

임영미 부재의 자리

Photo Essay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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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기억으로 부터

권태화 산하의 새벽을 열다!

공진미 대구 불로동 고분군에서

이원희 통제된 일상

Photo Essay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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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touches Switzerland
스위스 STARTUP GALLERY 특별 초대전

곽순양 작가는	고전적	사진기법을	바탕으로	사
진	매체의	조합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	루쉰미술학원에서	사진전공으로	석사학
위를	받은	후	홍익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
다.	현재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지형'과	산업경
관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간이	자
연을	파괴하고	변화시키는	사회적	관계	탐구에	
열중하고	있다.

금혜정 작가는	현실적	배경	속에	평면과	실제	오브제를	교차시켜	그녀가	꿈꾸던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있다.		
그녀의	작업은	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한	오브제들을	만들고	연극적인	설치와	섬세한	사진	촬영	등	고단한	과정
을	거친다.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만큼	그녀의	작품은	독특하고	많은	상상력을	북돋게	하는	놀라움이	있다.

이번	2023년	10월	3일~12일까지	Switzerland	Thun	STARTUP	GALLERY에서	개최되는	
“South	Korea	touches	Switzerland”	특별	초대전은	우리나라	사진작가들의	우수한	작품들
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스위스	튠(Thun)은	아름다운	튠호수와	융프라우를	조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독일과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기도	하다.	이곳에는	매년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이	활발
히	펼쳐지고	있으며,	스타트업	갤러리	또한	다양한	아티스트의	작품을	매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	초대된	6명의	작가는	곽순양,	금혜정,	김정현,	문	슬,	문익희,	이훈이다.	특별	초
대전에	참여한	본	협회	교육전문위원회	위원인	김정현(진주)	교수가	기획을	하였다.	또한	10
월	7일	오후3시에는	작가들과	만남의	대화도	전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진행된다.	

©곽순양	1

©곽순양	4

©금혜정	2

©금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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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작가는	손의	유희,	생명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고전프린트	기법을	이용하여	주관
적이고	독창적인	사진	언어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모든	작업은	명상을	통해	마음
을	동하게	하고,	그것이	몸을	움직이게	하여	오롯이	수작업만으로	작품을	완성해	간다.	홍
익대학교에서	미술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교육전문
위원회	위원,	사진에술	아카데미	강의,	사진교육지도자로서	본	협회	전국지회,	지부	사진
강좌를	병행하며.	또한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재직	중이다.

문익희 작가는	한국전통	문화에	대한	기록과	한국	노인	여성들이	착용한	비녀에	대한	연구
에	전념하고	있다.	아마추어	사진	클럽에서	사진을	시작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	
입회를	하였으며,	제31회	대한민국사진대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한사전	추천작가와	교
육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경일대학교	대학원에서	사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훈 작가는	시간을	정지	시키는	사진	이미
지에	매료되어	사진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필름과	핀홀카메라를	이용해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찾고자	했으며,	그	후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표현으로	
무의식,	사회적	규범,	유전자	등의	오브제로	
다양한	작품을	완성하였다.

문슬 작가의	작업은	지극히	사소한	것들의	관찰
에서	시작된다.	일상의	사소한	대상을	응시하고	
자신의	기억을	소환한다.	그녀의	바람처럼	기억
의	파편처럼	보이는	이미지들을	재배치하여	새
로운	네러티브를	만들었다.	그리고	완성된	이미
지	파편들은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감각의	경계
를	자극하고	있다.

©김정현	2©김정현	1

©문슬	1

©문슬	2

©문익희	1

©문익희	3

©이훈	3

©이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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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가	죽으면	영결식이	끝난	후에	시신을	불로	태우는데	이런	화장
(火葬)	의식을	불가(佛家)에서는	다비식(茶毘式)이라	부른다.	이것은	
인도에서	생긴	불교의	장례의식으로	화장하는	절차인데	인도에서	중국
을	거쳐	한반도로	전파되어	1600여	년	간	이어져	온	불가의	전통문화
이다.	승려들의	죽음을	입적(入寂)	또는	열반(涅槃)이라	하는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을	지닌다.

죽음이란	수행과정에서	해탈로	가는	길목에	맞이하는	생(生),	노
(老),	병(病),	사(死)의	과정으로	이승에	자신의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
어	태워	없앤다는	뜻도	지닌다.	불교(佛敎)에서	죽음이란	삶의	끝이	아
니라	생애(生涯)에	다시	태어나기	위한	윤회(輪廻)이기	때문에	죽음마

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다비식은	일반	장례의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윤회사상으

로	한국에만	남아있는	유일한	불교	문화이다.	이런	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옛날부터	기록이	유지되어	왔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남은	게	없
고	문화의	정확성을	따져볼	기준이	없어	안타깝다.	그런	이유로	자료	
수집을	위해	다비식을	촬영하고	기록하며	전국의	사찰을	찾아다녔지
만,	어느	사찰에서도	그에	관련된	자료를	간직한	곳이	없었다.

대개	불교	의식집으로	의식절차만	거창하고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
으나	정작	화장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유감이다.	불교가	
한반도에	전파되고부터	오랜	세월	동안	다비식은	얼마나	치러졌을까	

©강승규_다비식	1

©강승규_다비식	4-묘엄

©강승규_다비식	3

©강승규_다비식	5

생로병사의 마감, 그 해탈의 현장

다비식
강 승 규(서울)

©강승규_다비식	2

짐작마저	어렵다.	여기저기	다비식을	했다는	기록은	많은데	정작	다비	방법
에	대한	기록은	없다.	시신을	화장하기에	앞서	하루	중	언제,	장소는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놓고,	화재(火材)는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치렀는지	분명
치가	않다.

『석문상의초(釋門喪儀抄)』	『석문가례초(釋門家禮抄)』	『승가예의문(僧家
禮儀文)』	『작법귀감(作法龜鑑)』	『다비문(茶毘文)』에는	일부	수록되어	있으
나	주로	의식절차뿐이다.	다비에	관련된	문헌을	찾아보고	현장을	촬영하면서	
자연히	의식에	관한	공부도	되었는데	관련된	사찰을	찾아	문의했지만	시원한	
대답은	듣지	못했다.	다비식	장면을	이십여	년	이상	촬영하면서	나름	화장절
차에	대한	구심점을	찾고자	하나하나	기록하며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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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해	정립을	하게	되었다.	
작품을	촬영하러	다니다가	우연히	다비문화를	접하면서	

사명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줄곧	다비장을	찾아다녔다.	문중
을	따지지도	않고	외길로	다비식하는	곳만	찾아다녔다.	촬
영	때는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4박	5일간을	다비장에서	
다비스님,	다비거사들과	지내면서	촬영을	했다.

스님의	입적	후	화장하는	다비장	절차서(메뉴얼)가	작품

이냐고	한다면	이	또한	사진이란	사실적	기반을	하는	창작
활동으로	현재	이	또한	예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창작사진만이	예술이	아닌	다큐	사진예술의	영역
으로	다비식	문화	또한	역사적	문화적	사진예술적	접근으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들은	누군
가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전통문화란	
후손들이	전통과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가
치가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강승규_다비식	7

©강승규_다비식	6

©강승규_다비식	11

©강승규_다비식	8 ©강승규_다비식	9 ©강승규_다비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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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다 유니 개인전
YOSHIDA YUNI; Alchemy

글·사진제공-김재훈(전시 컨설턴트. 프린트 디렉터)

전	세계를	무대로	패션브랜드,	잡지,	광고,	아티스트의	비주얼을	디
렉팅하는	일본	최고의	아트	디렉터	‘요시다	유니(Yoshida	Yuni)’의	전
시	<YOSHIDA	YUNI;	Alchemy>가	2023년	5월	24일	시작되어	9월	
24일까지	석파정	‘서울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요시다	유니는	대형	
광고회사	‘오누키	디자인’	및	일본을	대표하는	디자인	거장	‘노다	나기’

의	‘우주	컨트리’를	거친	후	2007년에	독립하여	광고와	영상,	앨범,	책	
디자인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	활
동	15여	년에	걸친	전작	230여	점이	소개된다.	요시다	유니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작업이	가능한	오늘날의	그래픽	디자인	전공자임
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고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전시전경	–	석파정	서울미술관	제공

<PLAYING	CARDS>	Playing	Cards,	2023,	2C	
©YOSHIDA	YUNI

<PLAYING	CARDS>	Playing	Cards,	2023,	4H	
©YOSHIDA	YUNI

©Playing	Cards,	2023_RED ©Playing	Cards,	2023_KC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아날로그	수작업’	방식으
로	작품을	제작한다.	작가는	사물의	속성을	깊게	관찰하고	그것들을	자
신의	손으로	섬세하게	재조합한	작품을	통해	인간적인	감성과	따뜻함
을	작품에	담아낸다.	익숙한	형상과	사물들이	하나의	화면에서	낯설게	
조화를	이루는	그녀의	작업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과	새로운	즐거움
을	선사한다.	전시의	제목인	‘Alchemy(연금술)’처럼,	요시다	유니는	대
상이	가지고	있는	빛과	어둠,	유형과	무형	사이의	상호	작용을	세밀하게	
조작하여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	‘변환’시키고	원물의	형태를	재조

합하여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작품으로	‘변형’한다.	꽃과	과일	같은	생물
의	시간적	유한성을	멈추어	놓고	화면에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온기를	
더하는	그녀만의	독특한	제작	방식	덕분에	관람자는	시간을	들여	관찰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관람’	자체의	시각적	만족뿐
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대상에	대한	창의적인	관점을	체험함으로써	
예술이	주는	즐거움	또한	느끼게	될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요시다	유니의	순수	개인	작업을	포함해	광고,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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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전경	–	석파정	서울미술관	제공

<FREEZE	DANCE>	LAYERED,	2018	
©YOSHIDA	YUNI

<FREEZE	DANCE>	PEEL,	2019	(banana)		
©YOSHIDA	YUNI

<FREEZE	DANCE>	THE	MOMENT,	2022	
©YOSHIDA	YUNI

<HIDDEN	PICTURES>	Hoshino	Gen	POP	VIRUS	
©YOSHIDA	YUNI

직비디오,	앨범,	LP,	책	디자인	등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작업들을	총	3
부로	나누어	소개한다.	1부	<FREEZE	DANCE>에서는	‘자연물에는	똑
같은	형태나	색상이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형상과	색감에	차이가	있다’
는	점에	기인하여	그	간극을	세밀하게	조작한	작업을	선보인다.	생명
력을	지닌	꽃과	과일의	시간적	유한성을	뛰어넘어	영원의	순간으로	담
아낸	자연물	시리즈는	아날로그	수작업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2부	
<HIDDEN	PICTURES>에서는	브랜드와	아티스트의	고유한	아이덴티
티를	요시다	유니	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작업을	만나볼	수	있다.	수
백	장의	러프	스케치와	직접	구한	소품으로	완성된	독창적인	요시다	유
니의	작업은	주요	브랜드	광고주들의	러브콜과	함께	그를	세계적	아트
디렉터의	반열에	오르게	했다.	3부	<PLAYING	CARDS>는	최초로	공
개되는	요시다	유니의	2023년	신작이다.	작가는	서울미술관과	함께	1
년간	전시	기획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공을	들였고,	그	과정	중	트럼

프	카드를	재현한	신작을	한국에서	최초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작
품은	인간에게	익숙한	소재인	트럼프	카드를	요시다	유니만의	시각으로	
독특하게	재해석한	것으로,	인물,	사물,	과일,	꽃,	음식	등	15여	년에	걸
쳐	요시다	유니가	천착해온	다양한	일상의	소재들이	총체적으로	녹아들
어	구현된	연금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	서울미술관
요시다	유니의	전시	소개에는	사진작가라는	단어가	없다.	이	전시도	

사진전이	아니라	사진의	형식을	빌린	아트	디렉터의	작품	전시회라	생
각한다.	그러나	작품들을	보면	엄연하고	훌륭한	사진작품들이다.	대상
을	깊이	고찰하고	발견과	변형을	통해	변환과	창조를	이루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디테일하게	대상에	손을	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발
견들이	있다는	아날로그의	감정과	고집마저	가지고	있다.	전시의	이해
를	위해	세심한	친절들이	많이	보이는	것에서도	그녀의	성격이	보인다.	
전시장	작품	옆에는	‘유니의	시선’이라는	캡션을	통해	작품	제작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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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힌	비화와	아이디어	구상의	순간들을	설명해	관중들의	호기심과	공감
을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작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	그
린	러프	스케치와	촬영	시	사용했던	메이킹	소품	등을	함께	전시함으로
써	한	장의	사진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진행의	과정이	필요했는지를	
보여준다.	현장에는	오디오	가이드가	제공되고	있는데	무료이니	꼭	이
용하기를	바라며,	매일	2시경에	도슨트	프로그램이	있으니	1시쯤	방문
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시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좋은	것은	도슨트의	설
명을	듣는	것이다.	해당	작가와	작품에	긴	시간을	파고	들어	이해한	극
소수의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전시를	위해	작가와	작품에	대해	연구하고	
관람자의	공감을	위해	기획한	이들이	준비해서	내놓은	도슨트보다	나
을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것도	바로	참여하지	말고,	한	시간	전

쯤에	가서	아무	정보없이	작품만을	감상하고	난	후,	도슨트의	설명과	함
께	다시	작품을	감상하게	되면	작품에	대해	알고	있을	때와	모를	때	보
이는	전혀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작
품의	전시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까지	알게	되는	기회일지도	모르니	어
떤	전시를	가더라도	꼭	이러한	두	차례의	관람방식을	지켜보기	바란다.	
전시의	작품	자체는	본인의	취향이나	작업	성향과	다를	수도	있다.	그러
나	항상	말하듯이	넓게	보고	깊게	흡수하자.	사진가의	마음가짐을	온전
히	가지고	있고,	아티스트로서	보여주는	무한한	상상의	공간과	디렉터
로서의	세심한	기획력까지	모두	보여주고	있기에	요시다	유니의	전시를	
추천하며,	여러분에게도	더위가	가시고	다가오는	가을에	많은	좋은	작
업들이	있기를	기대한다.

<HIDDEN	PICTURES>	SO-EN	75	years	of	girls	
©YOSHIDA	YUNI

<HIDDEN	PICTURES>	SO-EN	FLOWER	SKULL,	2021	
©YOSHIDA	YUNI

전시전경	–	석파정	서울미술관	제공<HIDDEN	PICTURES>	KTV	Drama	elpis,	2022	
©YOSHIDA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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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하지만	다양한	기법의	복사물이나	건축	설계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분야에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초창기	사이아노타입Cyanotype
을	사용한	대표	작가는	1843년	식물도감을	제작한	안나	애트킨스Anna	
Atkins이다.	안나	애트킨스는	영국의	여성	식물학자이며	여성	최초	사진
작가이다.	

사이아노타입에	사용되는	주재료는	구연산	제2철	암모늄ammonium	
ferric	citrate과	적혈염이라고	불리는	페리시안화	칼륨potassium	
ferricyanide이다.	구연산	제2철	암모늄은	‘green’	salt녹색염과	
‘brown’	salt	갈색염으로	구분되며,	녹색염이	갈색염보다	감광성이	좋아	
사이아노타입	시약에	주로	사용된다.	이	약품들	외에	수산화철암모늄,	중
크롬산암모늄,	티몰	등의	약품이	필요하다.	
아래	준비물의	양은	약품별	100ml의	용액을	만드는	것을	기준으로	하

였다.

준비물 :  구연산 제2철 암모늄 20g, 페리시안화 칼륨 10g,  
 증류수 200ml, 티몰 2 방울(선택)

유제 만드는 방법

1.		작업	시작	전에	용액을	저장할	용기에	용액과	관련된	데이터를	작성하
여	붙인다.	

2.		저울을	이용하여	구연산	제2철	암모늄	20g,	페리시안화	칼륨	10g을	
개량한다.

3.		저울에	저장	용기를	올린	뒤	0점을	맞추고	개량된	구연산	제2철	암모

빛 그림 태어날 때 가슴이 뛴다
고전 프린트 ; 사이아노

1839년	사진이	공식
적으로	공표된	이후	다양
한	사진술이	발명되었다.	
얼터네이티브	인화	프로
세스Alternative	print	
process	또는	비은염	사
진	인화	기법Non-Silver	
Print으로	불리는	고전적	
인화	기법은	사진의	발명
과	함께	만들어진	사진	
인화	기법들이다.	고전프
린트의	종류로는	카본	프
린트Carbon	print),	사이
아노타입Cyanotyep,	검	
프린트Gum	print,	반다
이크	브라운	프린트Van	
Dyke	Brown	Print,	알
부민	프린트Albumen	
pr in t , 	 백금&팔라듐	
프린트Pla t inum	 &	
Palladium	print등이	있
다.	이들	중	일반	사진가
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는	사이
아노타입,	검프린트,	반
다이크	브라운	프린트	등
이	있다.	본	지면을	통해	
이러한	프로세스들에	관해	설명하는	이유는	정체된	사진	생활에	하나의	
돌파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

어	가는	재미가	사진	생
활을	더욱	즐겁게	할	것
이며,	나만의	독특한	작
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
이다.	
사이아노타입Cyano-

type	혹은	블루	프린트
Blue	print는	1842년	
영국의	과학자	존	프레
드릭	윌리엄	허셜John	
Frederick	Will iam	
Herschel에	의해	발
명되었다.	허셜은	영국
의	천문학자,	화학자,	
수학자로	천왕성을	발
견한	윌리엄	허셜의	아
들이다.	 허셜은	우리
가	사용하고	있는	‘사진
photography’라는	단
어를	처음	만든	사람으
로	빛이라는	뜻의	그리스
어	‘phos’와	그린다는	뜻
의	‘graphos’를	조합하
여	‘photography’’라는	
용어를	만들었으며,	네거
티브negative와	포지티
브positive라는	사진	용

어의	개념을	고안하였다.	사이아노타입은	작업	결과물의	색상이	파란
색이라는	특징	때문에	오히려	초창기	사진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

글, 사진제공-김정현_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재직, 본 협회 교육전문위원회 위원, 사진교육지도자

1910년	촬영된	사이아노타입	사진

사이아노타입을	이용한	청사진

존	허셜 안나에킨스

존	허셜이	만든	작품

안나에킨스	식물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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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을	저장	용기에	넣은	다음	증류수	100g을	보충하여	20%	농도의	
구연산	제2철	암모늄	유제를	완성한다.	페리시안화	칼륨	또한	동일
한	방법으로	10%	농도의	페리시안화	칼륨	유제를	완성한다.

4.		저장	용기의	마개를	닫은	후	약품들이	잘	용해되도록	흔들어	준다.	
대략	30분	이내로	용해되지만,	충분한	용해를	위해	24시간이	경과	
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5.			조제된	구연산	제2철	암모늄	용액은	앞서	유제	만들기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장기간	보관할	경우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티몰	2%	
용액	2방울을	구연산	제2철	암모늄	용액에	희석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	

6.		구연산	제2철	암모늄	유제는	동일한	노광	시간을	기준으로	농도가	
높을수록	감광성이	높아진다.	감광성이	높다는	것은	동일한	시간을	
노광할	경우	유제의	농도와	비례하여	색의	농도를	짙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작업자의	기호에	따라	20~30%	사이의	농도에서	조절하
여서	사용하면	된다.

이미지 제작 방법

1.		구연산	제2철	암모늄과	페리시안화	칼륨	용액을		1:1	비율로	희석한다.	
2.		준비된	종이에	유제를	바른다.
3.		유제를	바른	종이는	직사광선을	피해	빛이	강하지	않은	곳에서	충분

히	건조한다.
4.		건조된	종이	위에	네거티브	필름을	올린	다음	밀착한다.	그리고	네거

티브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오브제를	올려서	재미난	이미지
를	만들	수도	있다.

5.	필요한	시간만큼	노광한다.
6.	노광이	완료되면	깨끗한	물에	약	5분간	현상한다.	
7.		종이에	남아있는	잔여	약품을	제거하기	위해	5분	정도	충분히	수세

한다.	단	무리하게	문지르거나	수세를	하면	이미지가	떨어져	나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한다.

8.	수세가	완료되면	건조하여	완성한다.

9.		건조	후	1리터	물에	블랙커피	5큰술	정도를	희석한	커피에	완성된	
이미지를	약	10분간	담근	다음	수세를	하면	또	다른	사이아노타입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사진은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도구이다.	그	도구를	어떻

게	지혜롭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사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

이다.	만일	고전프린트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나만의	사진을	만들	수	있
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사진	생활이	훨씬	더	행복하고	가슴	떨리는	일
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	이유는	필자가	그	감정을	늘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희적	상상	#08 ©유희적	상상	#25

©	김정현_또한바람과도같다#10_60×60cm_Cyanotype	print	on	
watercolor	paper_20155

©	김정현_또한바람과도같다#21_60×60cm_Cyanotype	print	on	
watercolor	paper_20155

©김정현,		with	me	#02,	cyanotype,	160×250cm,	2015 ©김정현,	rediscovery	#06,	cyanotype,	40×26c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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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한 가마 4원, 사진 한 장 4원 50전
구한말 사진관 ‘천연당’ 이야기

구한말	한국인이	운영한	영업사진관이	있었다.	바로	김규진이	운영
하던	천연당이라는	사진관이다.	이	사진관은	언제부터	영업을	시작했을
까?	조선인이	개설한	사진관은	어디에	있었을까?	한국	최초의	사진관
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당시	신문광고를	살펴본
다.	
“본당에서	사진미술을	크게	확대하기	위하여	신식	기계제품을	다수	

수입하여	학생에	무료로	가르칩니다.	만년	변하지	않는	브로민	은색	사
진과	백금	오색사진의	톤을	조절해	드립니다.	부인네는	실내에서	잡인	
출입을	막고	촬영합니다.	가격은	중본이	1원이고	소본은	50전,	대본
은	4원	50전으로	하얏사오니	처음	오시는	분은	참고	바랍니다.	포덕문	
밖에서	황단으로	향하는	신작로	좌편에	천연당사진관	주인	김규진	알
려	드립니다.”	1907년	8월	17일	자	대한매일신보에	이런	광고가	실려

글·사진제공_최승언

1905년	김규진이	촬영한	고종천연당	사진관을	개설한	김규진

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
은	한문체	광고를	현대국
어로	바꾸어	해석해	보면,	
천연당사진관이	새	기계
를	들여다	놓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여성을	위한	촬
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는	내용이다.	사진관을	찾
아오는	길도	알리고	있다.	
김규진이	서울에	사진관
을	개설한	후	당시	대한매
일신보에	낸	이	광고를	천
연당이	영업을	시작했음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셈이
다.	1907년	8월	20일	대한매일신보에	올라온	‘사진개업	천연당’	
광고는	사진사로	김규진	박위진이라는	두	명의	이름이	적혀있고	
업장은	당시	석정동	지금의	소공동	김규진의	한옥	뒤뜰에	별도의	
건물로	설치되었다.	또	9월	13일	자에는	같은	신문에	특별할인	
불변색이라는	제하의	광고에서	“부인은	내당에서	부인이	촬영
함.	출입이	매우	편함.	황단아래	석정동	11통	5호	김규진”	이라
는	문구를	내보냈다.	
한반도	최초로	개설한	사진관	천연당이	낸	베델과	양기탁이	

발행한	신문	대한매일신보에	나온	광고를	보아	당시	은염	채색	
사진으로	인물을	촬영해	주었고	여성사진사가	있었으며	여성들
이	사진을	촬영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주요	고객들은	왕실인사를	비롯한	부유층이었고	외국

인들이	대부분이었다.	1908년	1월의	경우	한	달	동안	1천여	명
이	사진을	촬영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사진	중판의	경우	1원

을	받았다	했는데	대판이	4
원이었으니	매우	고가로	사
진영업을	했던	셈이다.
이렇게	사진	가격이	비쌌

던	것은	사진재료가	수입품
이었기	때문이었다.	여성	고
객들도	많아서	천연당은	여
성	사진사를	두기도	했다.	
이런	시도는	일본의	사진가
들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새
로운	영업전략이었던	것으
로	알려진다.	당시	사진을	

촬영한	여성들은	대부분	기생들이었다.	기생들이	사진을	촬영한	
것은	명월관	등	유명한	기생집에서	홍보를	했기	때문이다.	사진
관에서	촬영한	기생들의	사진은	사진엽서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일본에서	유행하던	관습이었다.	
사실	관청에서	기생을	육성했던	조선에서	기생들은	엄격한	신

분제	사회에서	천민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던	일종의	사
다리였다.	
기생들은	예절과	그림	서예	춤과	노래를	배워	상류층을	위한	

연예인들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에서	1909년	관기	제도
가	폐지되면서	요리집으로	이동해	간	기생들은	개화기의	신문물
을	대표하던	사진을	홍보매체로서	이용했다.	요즘말로	얼리어답
터로서	시대를	앞서갔다.	이들은	천연당이	처음	섰을	때는	감히	
천연당에	출입조차	안되었지만	이후	기생들의	수요가	있음을	알
고	천연당은	여성	사진사	김진애	(김규진의	부인)를	두고	이들을	
전문적으로	촬영했다.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천연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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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가이자	고종의	시종	출신이었던	김규진은	나이	40세에	천연당
을	개설했다.	조선에서	서화가가	사진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유럽에서	
서양의	화가들이	사실적	표현이	뛰어난	사진기계에	관심을	갖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조선인	최초의	사진인	중	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운영도	화가였다는	점에서	그림과	사진이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임
이	증명되는	셈이다.	
김규진(1866-1933)이	천연당을	개설한	시점은	개화기의	서양문물

이	봇물	터지듯	밀려오던	시기였다.	철저히	서양세력의	진입을	막았던	
대원군이	1982년	임오군란으로	실각한	이후	조선의	왕실은	외국과	교
류를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일본이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여세
를	몰아	한반도를	지배해	나가면서	대한제국은	을사조약으로	일제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이후	1910년에는	한일합병으로	대한제국은	멸망
하고	만다.	이	즈음	일본인	사진인들이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
만	김규진의	천연당은	한국인	사진관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
다.	김규진은	1906년에	일본	도쿄로	건너가	사토	후쿠다이(佐藤福待)
가	운영하던	사진관에서	사진촬영법을	배우고	돌아와	고종의	어진을	

여러	차례	찍었다.	
천연당사진관에서	촬영된	사진은	10점	정도가	남아있다.	2013년경	

방이동의	한미사진미술관이	천연당	사진관	개관	100주년	기념으로	천
연당사진관이	제작한	사진을	공개하는	전시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천
연당사진관에서	찍은	사진	5점을	포함해	김규진의	사진작품	총	30여	
점을	소개했었다.	
	평안도에서	태어난	김규진은	18세가	되던	해	1885년	중국에	건너

가	8년간	공부했다.	이	기간	상해	북경	등을	돌아다니며	민영익	등의	서
화가들과	교류하며	당시	청에서	유행하던	화풍을	연구했고	1894년	귀
국했을	때	‘평양성도’를	제작했다.	김규진은	1905년	고종의	채색	사진
을	촬영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그가	사진관을	개설하게	된	계기가	되었
을	것으로	보인다.	
개화기를	상징하는	사진은	당시	한국에서는	신기한	물건이었다.	사

진관이나	사진사라는	용어마저	생소하던	시절이었다.	천연당	이전에도	
김용원과	지운영이	촬영국이라는	이름의	사진관을	운영했지만	김용원
과	지운영의	촬영국은	어디까지나	실험적	목적으로	운영했던	터라	상

업적	목적을	띤	김규진의	천연당과는	차이가	크다.	
천연당은	1915년	김규진의	한옥	뒤뜰에	따로	건

설한	서양식	2층	건물로	확장했다.	천장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	채광을	이용해	촬영하기	위한	
시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사회	각계와	학교	동포	형제들이	우리	사진관
을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다만	사진대금을	마치	
외상	술값처럼	여겨	해가	바뀌어도	갚지	않는	곳이	
수백	군데에	이르렀습니다.	수입처에서	재료비를	
달라고	독촉이	심하니	고객께서는	이	사정을	가엽
게	여기시어	속히	대금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향
후	우리	동포들에게는	사진	대금을	선금으로	받거
나	절반	이상을	먼저	받고	촬영해주겠으니	그리	아
시기	바랍니다”	천연당이	폐업하기	직전	실린	이	광
고문은	잘	나가던	사진관	천연당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사진을	외상으로	촬영하고	
사진값을	갚지	않아서	사진관	운영어	어려워졌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	광고	이후	1920년	
김규진은	천연당을	다른	이에게	넘기고	그는	다시	
서화가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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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심사자격자 교육실시
유수찬 이사장 "신선한 바람" 주문

개선발전위원회 3차 회의 개최

2023년	8월	31일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협회	강의실에서	2023
년	3차	이사회에서	인준된	전국심사자격자	38명과	상반기	인준	예정자	
8명을	포함한	총	46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신규	전국심사자격자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	전	본	협회	유수찬	이사장은	인사말과	함께	“새로운	시각

을	바탕으로	기존의	나쁜	관습을	벗어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주실	것
을	기대한다.”는	말을	전했다.	오랫동안	관습처럼	진행되었던	관행을	
하나씩	하나씩	교육이라는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으로	공정성을	위한	신
선한	변화를	추구하려는	이사장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사장의	인사말	이후	김형준	사무처장의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진

행되었다.
이후	3강이	시작되었다.
1강은	유병용	본	협회	자문위원	-	‘심사를	위한	제안’
2강은	배택수	상임이사	-	‘심사규정의	이해’
3강은		오경성	박사의	‘심사평가기준	및	현대사진의	이해’로	교육을	

마쳤다.

모든	교육이	종료된	후	유수찬	이사장은	“장시간의	교육에도	불구하
고	사진예술에	대한	커다란	애정과	열정을	보여준	46명의	교육자들에
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29일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협회	강의실에서	개선발전
위원회의	제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신현하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개선발전위원이	참석하였으며,	배택수	상임이사의	성원보고와	경과보
고를	시작으로	신현하	위원장의	개회	인사말	후	회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23년	7월	27일	제2차	회의	개최	주요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1.회원확보,	2.회비,	3.공모전,	4.사진심사의	대분류안건을	상정	논의
가	있었으며,	지역별	소회의를	거쳐	금번	8월	29일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의	미래비
전을	위한	의견교환을	심도있게	진행하
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교육	및	조직	개편	관련,	사진진흥법	현재	진행상황	
및	추후	진행방향,	보탬e	시스템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	공모전	인준
비	처리	관련문제	및	해결방안,	지방보조금	삭감에	대한	예상	및	대응	
안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이번	논의는	그동안	직접적인	영향
을	받고있는	보탬e	시스템	시행에	따른	본	협회가	처한	상황과	또한	그
동안	문화예술	확대	보급을	위한	예술축제	지원	지방보조금	대폭삭감에	
따른	본	협회의	대응방안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	그	중에서	전국	
지회,	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에	의해	시행하고	있던	공모전	인준비	처리
에	대한	이의제기에	의한	심각한	고민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인사말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배택수	상임이사

안건	설명을	하는	배택수	상임이사

제3차	개선발전위원회	회의	모습

개회	인사말을	하는	신현하	위원장

오경성	박사

유병용	자문위원

교육을	마친	심사자격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유수찬	이사장

전국심사작격자들과	교육	이후
단체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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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대 누드사진분과위원회 발대식 및 촬영회 개최 특수사진분과 발대식 및 촬영회 개최

제30대 드론사진분과위원회 발대식 및 촬영회 개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30대	누드사진분과위원회(위원장	정지우)
는	2023년	6월	24일(토)	오전11시부터	전북	정읍	양떼목장에서	발대

식을	박진일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최하였다.	
이성환	누드사진분과	부위원장으로부터	참석한	내빈	소개와	정지우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선종백	부이사장의	축사가	있었다.	정지우	위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3년	발대식을	시작으로	누드를	사랑하는	회
원님들과	작가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니	참으로	기쁘고	반가움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	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즐기시고	이	여운을	안고	올해	
풍성한	사진	활동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하였다.	
이후	선종백	부이사장의	누드사진분과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는	축

사가	있었으며,	분과	총괄팀장	문금영	이사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주요	내빈으로	박석관·이상영	이사.	창작사진분과	정

창완	위원장.	조류사진분과	이순용	위원장.	여진모	하동지부장,	제29
대	누드사진분과위원장을	역임한	서성광	전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이
날	행사는	오전	발대식에	이어	점심	식사	후	오후부터는	2개	조로	편

성하여	누드모델	촬영을	가졌다.
글,사진제공	누드사진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호

발대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발대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지난	2023년	7월	15일,	포항	제철	윌컴센터에서	(사)한국사진작가협
회	제30대	드론사진분과위원회	발대식	및	촬영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전
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빈으로	본	협회	유
수찬	이사장,	이향룡	부이사장,	조용진	자문위원,	오상관·김영록·문금영·
권영익·전태만·이흥기·오명숙	이사,	황영구	포항지부장,	권경애	환경사

진분과	위원장	등이	참석해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	주었다.	이사장의	격
려사	이후	포항제철	홍보관.	역사관을	방문하였다.
앞으로	드론사진분과위원회는	구도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시각	접근이	가능한	사진창작활동	영역으로	본	
협회의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수사진분과위원회(위원장	채석근)에서는	2023년	7월	8일(토)	~	7
월	9일(일)	1박	2일로	발대식과	특수사진	촬영회를	개최하였다.	김대
연	증평예총	지회장의	사회로	충북	증평문화센터	보강천갤러리에서	진
행된	발대식은	채석근	위원장의	인사말과	함께	이재영	군수,	최차열	부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분과위원회	소개와	활동계획	
안내,	집행부와	회원	소개	및	기념	촬영,	김용렬	부위원장
과	김정인	작가의	장노출사진	특강	등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내빈으로는	이재영	증평군수,	본	협회	최차열·선종백	

부이사장,	김문호·오명숙·신경애·이재수·김복순·장창근·
김춘도·이종석·정종관·김서윤·이상영	이사와	분과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발대식	후에는	19시부터	23시까지	70여	명의	인원

이	참석하는	열정	속에	청주시	정북동토성에서	라이트페
인팅	장노출	특수촬영이	있었으며,	7월	9일(일)	07시에는	진천	농다리
에서	풍부한	수량	속	장노출	촬영법을	익혔고,	향후	특수분과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운영과	활동으로	최고의	분과위원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
며	1박	2일의	일정을	마감하였다.

발대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신비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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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사진작가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서규원	운영자문위원이	일평생	수집‧소장한	
대구	사진사에	유의미한	자료를	대구시에	기증했다.	기증자료는	대구사진대전,	전국흑
백사진대전,	경북사진대전,	사광회,	매일어린이사진대전	등	지역	자료와	함께	대한민국
사진대전의	작품집,	연감	등	500여	점,	1960~70년대	지역	사진작가들의	작품집	100
여	점,	1960년대	이후	국내·외	사진공모전	관련	자료	100여	점	등	총	700여	점이다.	이	
자료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진	관련	행사	1회(1970~80년대)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를	한	회도	빠짐없이	완성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구지역	사진	단체,	동우회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더한다.	
사진작가	서규원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지회	제24,	25대	지회장,	대구예총	회

장	직무대행(2001),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	부이사장을	역임했다.	서	작가는	“오랜	세
월	대구	사진계에	몸담아	오면서	대구	사진	단체와	개인에	대한	자료가	산재해	있고	또
는	아예	일부는	확인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웠다.	그래서	사진	단체의	창립	관

련	자료부터	수집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	현재까지	자료를	모
아왔다.”고	말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지회	민웅기	지회장은	“서규원	작가

는	대구사진작가협회의	산증인이자	지금의	대구사진작가협회를	있
게	한	주춧돌	역할을	하였다.	1990년대	지회장을	역임하실	때	대
구사협	연감을	처음	만드신	분이다.	지금도	대구	사진	단체와	인물
에	대해	알고	싶으면	아직도	그분께	연락을	드리곤	한다.	대구	사진
계	사람들은	대구	사진	단체	관련	‘걸어	다니는	자료실’이라고	부른
다.”라고	말했다.	
이번	기증은	2022년	대구시	원로예술인구술기록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작됐다.	서	작가는	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본
인의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후	몇	달간	컨디션	난조
가	이어졌다.	구술	일정을	잡기	위해	수차례	안부를	묻던	담당	직원
(남지민	주무관)이	이상을	감지하고	직접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	검
사	결과	뇌출혈로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바로	입
원했다.	서	작가는	다음날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해	2022년	연말	
대구시	원로예술인구술기록화	사업	촬영을	무사히	마쳤다.	서	작가
는	“저의	생명을	구해준	대구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소장	자료	정
리와	기증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	조경선	국장은	“대구	사진사	관련	귀한	

자료를	기증해	주신	서규원	작가님께	감사드린다.	우리	시는	앞으
로도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많은	예술인들의	
열정과	노력을	기억하고,	그	활동이	빛날	수	있도록	중요	예술자료
의	수집과	보존·연구,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원로 사진작가 서규원 50년 모은 지역 사진사 자료 대구시에 기증
▶ 1회~현재까지 사진단체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00여 점
▶ 지역 사진 작가, 국내외 공모전 자료 200여 점

“50년 동안 모으고, 소장하던 자료를 대구시에 기증하고자 합니다. 딸을 시집보내는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지만 이 자료들이 잘 보존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동아국제사진살롱의	1967년	부터	자료도	기증했다

50년여	간	수집한	지역	사진사	관련	자료를	
대구시에	기증한	원로	사진가	서규원

서규원	사진	작가가	모은	해외	사진	공모전의	자료는	100여점	정도다.

지역,	대한민국	사진사	관련	단체의	제1회	자료들이다.	서규원	사진작가가	
기증한	지역	사진	단체	역사에서	의미있는	자료는	500여	점에	이른다

대구 사진 단체의 역사, 여기에 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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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GalleryOII 게재된 사진전시회는 사진전문 잡지인 월간 한국사
진어因븐 협회 회원들 뿐 아니라 사진애호가들에게 E昆恒! 사
진전시를 소개하여 직접 관람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소증
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게재되는 사진전시회는 본 협회 회원
이라면 무료로 진행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Gallery 사진전시회 올리는 방법
1.	대표작	1	~2점,	간략한	작가노트	A4	1	/3분량
2.		전시저居,	전시장소,	전시날짜	전시작가	순으로	작가노트에	삽입

하여	제출요망
3.		데이터	올리는	곳웹하드	접속	후	아이디	kpask	/	패스워느	

kpask	-	무료	갤러리	투고폴더에	투고자명	폴더	생성	후	업로딩
본	협회	이메일	koreapask@daum.ret	로	무료	갤러리	투고자명
으로	데이터업로딩

4.		업로딩	일지는	익월	게재	희망시	전월	3번째	주	금요일	이전까지	데
이터업로딩	요망	(ex.2월호	게재	희망시	1월	18일	이전까지)

5.	단,	투고원고가	너무	많을	시	임의	편집될	수	있음을	알려느립니다
6.	게재	문의.	02-2655-3131

■		김동철(창원)본부이사 모친별세	
별세	2023년	8월	17일		발인	2023년	8월	19일

■		김정태(마포)자문위원 부친별세 
별세	2023년	8월	31일		발인	2023년	9월	2일

2023년	전국	사진강좌	안내(9월)

제천전국사진강좌		제천지부		10월	09일(월)			오후1시~5시		의림지역사박물관	세미나실					

파주전국사진강좌		파주지부		10월	14일(토)			오후1시~5시		운정행복센타	다목적실												

부산전국사진강좌		부산지회		10월	14일(토)			오후2시~6시		부산일보사	소강당																		

바로잡습니다																																																																																					

2023년도	8월호	통권517호	50페이지	석태남(안산)	작가의	전시	제목	夫餘를		
扶餘로	바로	잡습니다.

Ga||ery 투고 안내

(2023년	8월말	현재)

발전기금적립 내역

□	27대까지	적립금(2017.2월말)	:			798,001,466		 	
□	28대까지	적립금(2020.2월말)	:			218,172,424		 	
□	29대까지	적립금(2023.2월말)	:			93,715,796		 	
□	30대적립금(2023.3월~3월말)	:			14,298,128	
계	:	1,124,187,814(a)	

○입회자	발전기금	계	:			275,200,000	
(2,730명/발전기금100,000/인)	 	
①	2017년	계	:	36,600,000	※특별회원2명	제외	
②	2018년	계	:	53,200,000		 	 	
③	2019년	계	:	100,900,000		 	 	
⑤	2020년	계	:	15,700,000	※특별회원3명	제외	
⑥	2021년	계	:	27,700,000		 	 	
⑦	2022년	계	:	32,200,000		 	 	

⑧	2023년	계	:	8,900,000		 	 	
	 	 ▷	2023년03월(42명):	 	4,200,000		 	
	 	 ▷	2023년05월(25명):	 	2,500,000		 	
	 	 ▷	2023년05월(22명):	 	2,200,000		 	
○기타	계	:		50,986,348		 	 	
	 	 ▷	이자(보통예금)	:	68,628(28대	누계)	
	 	 	81,623		 (29대	누계)	
	 	 	4,110		 (30대	누계)	
	 ▷	이자(정기예금)	:	24,403,796(28대	누계)	
	 	 	 						17,034,173(29대	누계)	
	 	 																								5,394,018(30대	누계)	
	 ▷	이자(임차보증금)	:	4,000,000(29대	누계)	

○운용	계	:	400,000,000(b)		
▷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	400,000,000(목동,한국예총	건물)

□	총	적립금	잔액	:	724,187,814(	a-b	)	

회원동정 MEMBER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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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남지
석태남	개인전

전시일시 2023년 9월 7일(목) ~ 9월 17일(일)
전시장소 풀씨 갤러리(충남 부여군 부여읍 신동엽길 10)
전시작가 석태남

기다림과	반복	그리고	찰나의	시간들	
사진은	그	짧은	순간의	느낌을	남기는	영원한	추억이며	그리움이다.

궁남지는	내	작품의	아름다운	영감이	머무는	곳이며
그	안에	피어난	소담스러운	蓮은	

홍조	빛	가득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인	
내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작가노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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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家 - 자유와 평온의 길
손석윤	사진전

1차 전시일시 2023년 9월 23일(토) ~ 11월 30일(목)
1차 전시장소  월정사 성보박물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76)
1차 전시오픈 2023년 9월 23일(토) 오전11시
2차 전시일시 2023년 12월 1일(금) ~ 2024년 1월 30일(화)
2차 전시장소 KTX 진부(오대산)역  
전시작가 손석윤 010-3670-3554

이번	사진전은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출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월정사	출가학교의	순간들을	통해	불교의	평화와	깊은	
가르침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월정사의	아름다운	자연과	출가학교	행
자들의	수행을	사진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중략>

사진전을	관람하시는	동안,	깨달음을	찾는	과정	속의	행자들의	밝아지
는	마음과	표정의	변화를	느끼고	체험하기를	바란다.	이	사진전은	오
롯이	불교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나누기	위한	작은	시도일	뿐이지만,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무수한	이야기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큰	보
람이	될	것이다.	<작가노트	중에서>

도화동 이야기 Since 2005
윤지한	개인전

전시일시 2023년 9월 17일(일) ~ 9월 22일(금) (단, 월요일 휴관) 
전시장소 한중문화회관 화교역사관(인천 중구 제물량로 236)
작가와의 대화 및 출판기념회  9월 19일(화) 오후2시  
전시작가 윤지한

사진가	윤지한은	20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인천	미추홀구
의	도화동을	꾸준히	촬영해	왔다.	도화동	지역은	지난	20여	
년	동안	재개발의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급격하게	진행되
어	왔기	때문에	그	변화의	모습이	이전과	확연하게	다른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윤지한의	이번	시리즈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과거와	현재
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사료적으로도	
가치를	지닌	작품들이다.	이번	윤지한의	도화동	이야기는	
사진가로서의	기록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인천문화재단
의	창작지원금을	지원받아	전시와	출판이	동시에	진행될	예
정이다.

이드_id
이현아	개인전	

전시일정 2023년 10월 3일(화) ~ 10월 9일(월)
전시장소  대덕문화전당 2전시실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478)
전시오픈 2023년 10월 3일(화) 오후5시
전시작가 이현아

이번	작업은	가시화된	나의	이면	뒤에	내재하는	또	다른	“이드”가	숨	
쉬고	있음을	자각하고	때로는	우회적으로	때로는	직설적인	형태로	정
신적인	영역까지	유형화시킴으로써	여성	내면에	저장해	두었던	본능을	
솔직하고	과감하게	표출하고	형상화하였다.	또	여성성에	기인한	사회	
통념상	억압과	갈등,	그리고	이러한	속성을	깨뜨리고	초월하려는	시도
와	현실적	고통,	외로움,	충돌	등을	마네킹이라는	오브제를	통해	진솔
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중략>	
정형화된	사고와	관습에서	벗어나	사회와	소통하며	현실과	내면의	“이
드”가	접점을	찾아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비상,	그리고	자신의	성찰과	꿈
꾸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응원하고자	한다.	<작가노트	중에서>	

정화수(井華水) My Mother's Prayer 
양양금	개인전

전시일시 2023년 09월 19일(화) ~ 10월 06일(금) 3pm
전시장소  김영섭사진화랑 (https://www.gallerykim.com)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2-18번지 3층 
관람시간 11am~6pm (추석연휴와 월요일 휴관)
작가와의 대화  2023년 09월 19일(화) 4pm
전시작가 양양금 (010-3744-9201, yein55@naver.com)

귓가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린다.
동틀	무렵,	동네	우물에서	첫	물을	길어와	부뚜막에	정화수를	떠	놓고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늘	집안의	새벽
을	환하게	열어주었다.		<중략>
돌려	드릴	수	없는	나의	사랑과	기도로	어머니의	향기를	감싼다,	자식
들	잘되기만을	바라시며	명징(明澄)하게	살아온	어머니의	삶,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이	밀물과	썰물로	주고받으며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攝理)
안에서	눈과	비	그리고	노을을	맞이하며	아직	못다	한	사모(思慕)의	정
을	나눈다.	<작가노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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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이 이야기 - The Knob Story
여광응	개인展		

내 마음의 그리움 - The Nostalgia In My Heart
장영규	개인展

가족 이야기 - The Family Story
문순덕	개인展	

전시일시 2023년 9월 22일(금) ~ 9월 27일(수) 
전시장소 갤러리 뉴웨이브(대구시 남구 대명역1길 49 2층)
전시작가 여광응 010-3528-8345 

우리	삶에	상처가	있듯이	나무도	세월이	흐르면서	눈비를	맞고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상처가	남아	옹이를	만든다.
옹이는	아픔의	자국이며	세월의	흔적이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3년 10월 2일(월) ~ 10월 7일(토) 
전시장소 갤러리 뉴웨이브(대구시 남구 대명역1길 49 2층)
전시작가 장영규 010-4817-9585 

좁은	골목길의	허술하고	작은	창문에서	따스한	그리움이	되살아난다.
할머니	생각	그리고	고향생각이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잠시나마	그리움의	소리를	들어본다.
꼬맹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	달그락	달그락	수저	소리를...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3년 10월 10일(화) ~ 10월 15일(일) 
전시장소 갤러리 뉴웨이브(대구시 남구 대명역1길 49 2층)
전시작가 문순덕  010-8467-4675 

가족	이야기는	플라타너스	나무	속	이야기이다.	일반인들이	지나칠	수	
있는	형상을	발견하여	촬영하였으며	형상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주로	사람	형상으로	가족을	떠오르게	했다.	현대는	혼자	살아가
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혼밥,	혼술,	혼여	등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데	나	무이야기에서도	혼자	남겨진	형상을	많이	만났다.
세월의	흔적	속에서	숨은	형상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나만이	느끼는	행
복이었다.	<작가노트	중에서>

환상적인 사물의 다양한 흔적들.... 
제31회	장진필	사진전

전시일시 2023년 9월 19일(화) ~ 9월 24일(일) 
전시장소 대구 뉴웨이브갤러리(대구 남구 대명역 1길49(2층)
전시작가 장진필 

환상적인	사물의	다양한	흔적들....	영감을	통하여	작품화
미학적으로	보이는	자연	속	다양한	영상의	모티브를	찾아	헤매이면서,	
돌고	돈	끝에	사진으로	새로운	스타일로	재탄생시킨	창작사진을	사진
예술가에게	보이고자	90이	다	된	한	원로사진가가	새롭게	도전하고	있
음을	보여주고자	전시를	한다.	
<작가노트	중에서>

날고 싶은 자작나무 - Birch that want to fly
김장헌	개인전

전시일시  2023년 9월 21일(목) ~ 10월 04일(수) 
(관람 10시~17시) 

전시장소  여초서예관 2층 기획전시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만해로 154)

작가와의 대화   9.23(토), 9.24(일), 10.3(화) 
(단, 추석당일, 매주 월요일 휴관)  

전시작가 김장헌

당신을	기다립니다.	자작나무의	꽃말이다.	자작나무	숲은	묘한	느낌을	
준다.	흔히	보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다른	느낌이	무언가	다르
다.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은	지도	어언	12년이	지났다.	자작나무와
의	만남은	매번	새로운	느낌이었다.	사계절	다른	색과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자작나무	숲.	그	숲이	나도	늘	기다렸다.	<중략>
불에	타면	자작자작	소리가	나서	붙여진	이름	자작나무.	남녀가	하나가	
되는	고귀한	장소의	화촉처럼	자작은	붉고	푸른	불빛과	함께	하늘로	날
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자유를	찾아	비상하는	자작나무.	훨훨	날고	싶
은	자작나무의	마음을	듬뿍	느낀	무수한	시간들.	그	만남	속에서	자작	
본연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작가노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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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 봄을 중첩하다 
이순옥	개인전

안산 초록 GREEN
임영제	개인전	

전시일시 2023년 9월 4일(월) ~ 10월 10일(화)
전시장소 제부도 수다갤러리(010-4474-6660)
전시작가 이순옥 

평균기법,	증가법,	어둡게하기,	밝게하기,	소스의	활용,	다시	부르기,	
줌과	패닝의	이용	등	
이런	무수한	방법들은	나를	무한한	작품의	세계로	들어가게	했다.
전시한	작품들은	다중촬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교차로	이용해서,	마
치	미술에서	스푸마토	기법과	같은	방법으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나의	
작품은	가능한	촬영을	중점으로	작품이	완성	되도록	노력해서	화면	속
에서	그	농담이	풍부하게	표현된	결실들이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3년 9월 4일(월) ~ 10월 10일(화)
전시장소 제부도 수다갤러리(010-4474-6660)
전시작가 임영제 

새벽에	일어나면	“오늘은	이슬이	있겠구나”하고	이슬을	머금은	초록을	
담을	수	있고,	
안개가	끼는	날은	화랑	저수지의	물안개를	담아서	가슴까지	촉촉하게	
적셔주고,	
눈이	내리는	날은	하얗게	내리는	눈	사이로	뽐내듯	서	있는	소나무가	
나를	반겨준다.
‘혁신	도시	안산’답게	내	고향은	언제나	초록으로	물들어	있다.
오늘도	나는	카메라를	들고	안산	곳곳을	다닌다.	<작가노트	중에서>

한옥공소 - 끝나지 않은 여정
이지선	사진전

전시일시 2023년 9월 12일(화) ~ 9월 26일(화) 
전시장소 예담갤러리(대구 중구 남산로 4길 111. 2층)
전시작가 이지선 

한국	천주교회	200여	년의	반	이상이	공소시대였다.
본당보다	작아	신부님이	상주하지	않고,	공소회장을	중심으로	성찬의	
예식이	빠진	미사형식의	공소예절이	진행된다.	<중략>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옥공소를	찾아다녔다.	2022년	‘한옥공소’전
에	이어	‘한옥공소-끝나지	않은	여정’	을	선보인다.
공소가	지닌	종교성과	건축학적	의미를	조명하고	싶었다.	내가	만난	한
옥공소들이	오래	보존되기를	바라며	목숨과	바꾼	순교자의	섧은	영혼
을	위로하는	여정이기도하다.		
<작가노트	중에서>

시민의 기록으로 만들어 가는 군포사람이야기
임효례	개인展

전시일시 2023년 8월 14일(월) ~ 8월 20일(일) 
전시장소 군포시 중앙도서관 오픈갤러리
전시작가 임효례 

15년	동안	군포의	아카이브	작업을	하였으며,	2015년	‘수리별서/군포	
8경’으로	첫	번째	전시회를	시작으로	‘수리별서/군포	8경’	2021년	‘사
라지는	마을	둔대리’	2022년‘도시의	숲과	군포	원도심의	옥상	풍경’을	
전시하였고,	이번에는	군포의	삼성마을,	용호마을	신기(새터)마을에서	
태어나서	현재	평균나이	80세	이상인	남성분들과	결혼	이주로	지금까
지	살고	계신	어르신들의	구술과	옛	사진	그리고	현시점에서	아카이브	
작업이다.	<작가노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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